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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유산
오프스 데이 단장인 에체바리아 주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선종 1주기를 맞이하며 “교황님은 하느님과 인류를 위해 마지막까지 전력을 기울이셨다” 라고 말 하였다.
2006-4-4.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전하께서는 “인간은 본인을 하느님과 이웃을 위해 바치면서 인간으로서의 완전함에 도달합니다” 라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선종 1주기를 추모하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전하께서는 하느님과 교회를 위해 사랑과 희생을 실천하셨고, 예수님을 찾아 진정으로 사랑하셨으며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하셨다. 
   1978년 힘이 넘치고 건강한 교황님이 직위를 시작할 때와 최후 몇 년 동안 보여진 지치고 쇠약해지신 건강 차이점은 단순한 시간이 흘렸다는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황님의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교황님은 하느님과 인류를 위해 전력을 쏟으셨습니다.
 
   성스러운 교황님의 일생을 생각하면 삼위일체가 어떤 뜻으로 우리를 세상에 두었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기적인 욕심을 극복해야만 합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성소는 사랑이지 이기심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에게는 사랑은 한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편애 없이 실천을 해야 합니다. 사랑은 우리 일생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세계역사와 교회역사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나 하고 여러 각도에서 교황님의 거대한 업적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교황님의 인품에 대해 말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요한 바오로 2세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느님의 부르심에 답하기 위해서 아낌 없이, 끝없이 희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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